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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SNS 피로감으로 인한 이용자들의 개방형과 폐쇄형 간 이동 여부에 따른 각 이용자의 SNS에서의 자기표현이 피로감으로부터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용자들은 정보과부하와 평판인식 때문에 다른 SNS로 이동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SNS 사용과 이동 여부에 따라 폐쇄적 SNS로 이동하는 이용자, 개방적 SNS로 이동하는 이용자, 병행 이용자로 구분했으며, 각 유형의 이용자들에게 있어 자기표현에 미치는 피로감 요인도 다르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SNS들이 각자 특유의 구조로 다른 세팅과 온라인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다른 심리적 감지와 이용자 행위를 형성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는데 의의를 두고 있다.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in detail how each user's self-expression in SNS is affected by fatigue according to whether users move between open and closed types due to SNS fatigue. As a result, it was found out that effect of fatigue variables on self-expression was also distinct for different types of users. This study is of great value in suggesting the possibility that SNS can shape different perceptions and user behaviors by creating different settings and online environments with their particular stru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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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 론
      인간은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서 살고 있으며 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선택하고 활용한다.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는 스마트 기기의 확산에 따라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으며 사회적 관계 형성과 정보공유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여러 분야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1]. SNS는 이용자의 대인관계를 기반으로 콘텐츠 제작, 교환 및 공유의 도구로서 각양각색의 이용자들을 서로 접촉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다. SNS는 개인의 생각과 느낌, 그리고 일상의 활동 등을 콘텐츠화시켜 표현하고 공유하는 공간을 제공함으로써 다양한 개인들을 콘텐츠 생산자로 변모시키고 있다.

      현재 SNS는 이용자들이 자신의 정체성 표현을 선별하여 전달하는 자기표현의 장[2]이라 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페이스북에서의 자기표현은 자신에 대한 정보를 문화생활, 취향, 그리고 사회적 기대가치 등을 통해 선별적으로 보여주는 간접적이며 선택적인 표현방식인 경우가 많다. 한편 트위터 환경에서의 이용자들은 자기 자신 또는 타인에 대한 일화를 기록하거나 그들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의 온라인상 존재감을 유지하고 있다[3]. 이제 SNS는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기표현의 능력을 더욱 확장시켜줄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아울러 선택적 표현에 의한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

      SNS 이용의 다변화 과정에서 자기표현의 이용 욕구들과 더불어 언급되는 것이 바로 욕구가 충족되는 과정에 수반되는 심리적 부담, 즉 피로감이라는 부정적 정서의 확산이다. 사람들은 가상공간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자기표현을 함으로써 내면에 숨겨진 욕구와 기대를 충족하지만 자기표현에 대한 심리적 비용을 지불하기도 한다[4]. 즉 필요한 욕구 충족과 아울러 이용에 대한 피로감도 함께 야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만약 사람들이 SNS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피로감을 유발하는 심리적 비용이 SNS 이용 만족감이나 즐거움보다 크다고 판단될 경우, 사람들은 가상공간으로부터 철수하거나 가상공간에서의 자기표현이 약화될 수도 있다[4]. 예를 들어, SNS 이용자가 올린 글에 누군가 '좋아요'를 누르거나 댓글을 다는 행위에 대해 계속해서 신경을 쓸 수도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감을 느끼게 될 수도 있다[5]. SNS로 인한 피로감에 대해서 명확한 개념과 유발요인에 대해서 아직 명확하게 정의하거나 분석된 결과는 부족하지만, 관련된 여러 연구 및 논의들을 토대로 종합해 보면 정보 과부하에 대한 부담, 프라이버시를 비롯한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기회비용(opportunity cost)등의 고려, 그리고 각 개인들의 평판에 대해 걱정하는 평판인식의 측면 등이 SNS의 피로감과 관련된 연구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개방형 또는 폐쇄형 SNS 종류와 기능이 다양해지고 온라인상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데 있어 이용자 선택의 폭이 넓어짐에 따라 경험할 수 있는 심리적인 어려움이나 스트레스에 대한 통제력도 훨씬 높아진다. 여기서 언급하는 개방형, 폐쇄형 SNS는 대인관계망 폐쇄성의 강도에 따라 구분되는 서비스들이다[6][7]. 개방형 SNS란 오프라인의 인맥으로 제한하지 않고 불특정 다수에게 자신의 계정을 공개시키며 광범위하게 서로 접촉하는 서비스이다. 반면에 폐쇄형 SNS는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대인관계망을 기반 하여 온라인 공간에서 더 깊은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서비스를 의미한다[8]. 개방형 SNS의 경우 높은 밀도의 관계와 대량정보, 그리고 프라이버시 등의 문제로 이용을 거부하거나 제한하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는 반면, 네이버 밴드와 같은 폐쇄형 SNS의 경우 전 세계적으로 구독 수가 15억 회를 기록할 만큼 빠르게 시장을 넓혀가고 있다[9]. 비록 개방형 SNS의 기피현상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트위터, 페이스북과 같은 개방형 SNS를 이용하는 동시에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스토리와 같은 폐쇄적 SNS를 병행해서 사용하는 경향도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6].

      중국의 경우, Weibo와 WeChat은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를 대표하는 SNS 플랫폼으로 중국 SNS 사용자 중 46%가 Weibo와 WeChat을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사람들이 각자 가지고 있는 목적과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특정한 채널을 능동적으로 선택하여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온라인상의 자기표현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고정적인 특성과 관련되어 있기도 하지만 주변의 상황적 맥락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10], 개방형 또는 폐쇄형 SNS의 유형에 따라 이용자들의 자기표현과 상호작용 방식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보면, 개방형 SNS 이용이 감소하고 폐쇄형 SNS 이용자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점과 개방형 SNS의 부정적인 측면을 부각시켜 SNS 이용의 피로감으로 개방형에서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11][12]. 또한, 이주헌[13]은 SNS를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사람들은 주로 피로감에서의 '평판 피로감'을 많이 느꼈으며 반면에 SNS를 폐쇄적으로 이용할수록 '인간관계', '기회비용' 등 '피로감'과 관련된 4가지 요인들에 대해서 모두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해, 이용자들이 SNS를 폐쇄적으로 이용할수록 오히려 SNS에 대한 피로감이 더 심하게 느껴지는 경향을 보인다는 것이다[13]. 이에 따라 이용자가 피로감으로 인해 개방형과 폐쇄형 간을 오가며 SNS 채녈 이동 행위가 발생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며 실증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SNS인 시나 웨이보와 폐쇄형 SNS인 WeChat 모멘트의 이용자를 대상으로 피로감에 의한 채널 이동 여부를 실증적으로 검증하고자 했으며, 아울러 SNS 피로감이 채널 이동자와 채널 병행자의 자기표현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했다.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
      
        2-1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SNS는 특성에 따라 분류하는 방법이 다양하지만 네트워크 폐쇄성의 강도에 따라 크게 개방형과 폐쇄형으로 구분된다[6][7]. 개방형 SNS란 오프라인에서 형성된 대인 네트워크로 제한되지 않으며 불특정 다수 간의 신속한 정보 교류, 사회적 의견 형성, 사람들 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특성들이 부각된다. 하지만 개방형 SNS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주로 사생활 노출, 불특정 다수와의 관계 관리와 유지 및 신뢰감 상실 등의 문제가 거론된다[7]. 이런 문제점들은 이용자의 서비스 이용 제한, 이용 중단 또는 다른 서비스로의 이동을 유발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로 인해 폐쇄형 SNS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14]. 폐쇄형 SNS는 오프라인의 사회적 관계를 바탕으로 더 친밀하고 깊은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하기 위한 서비스로서 온라인 네트워크의 범위를 지인들 간으로 제한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는 동시에 약한 관계(weak tie)를 긴밀하고 강한 관계(strong tie)로 바꾸어 줄 수 있다. 한국의 대표적인 폐쇄형 SNS는 카카오그룹, 네이버 밴드 등이 대표적이며 출시부터 인기를 꾸준히 끌고 있다[15].

        종종 개방형 SNS 중 이용자에게 프로필 비공개, 비밀 그룹 설정과 같은 폐쇄적 공간 기능을 제공하지만 주된 서비스는 경계 없는 온라인 소통공간의 특징들이 더 두드러진다. 반면 폐쇄형 SNS들은 경계를 갖는 폐쇄적인 네트워크 환경이라는 특성이 우선된다는 점에서 두 가지 서비스의 근본적 차이가 있다[14].

        중국의 경우는 대표적인 개방형 SNS는 2009년 11월에 시작된 중국 사용자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Weibo다. 트위터가 중국 정부의 검열로 인해 서비스 진출 좌절을 겪으면서 중국판 트위터인 Weibo가 크게 성장했으며, 중국의 인터넷 이용자 73%가 Weibo를 가장 중요한 정보 수집 수단으로 여기는 것으로 조사되기도 했다. 반면 대표적인 폐쇄형 SNS로서의 WeChat은 텐센트가 2011년 1월 출시한 모바일 메신저다. WeChat은 월 활동사용자수(MAU)가 5억명인 플랫폼으로서 사실상 모든 중국 스마트폰 사용자가 WeChat을 쓰는 셈이다. WeChat은 '중국판 카카오톡'으로 비유되며 현재 중국 생활 플랫폼으로 진화 중이다. ‘모멘트’는 WeChat 안에 있는 한국의 카카오 스토리에 해당된다. 모멘트는 이용자의 사진과 동영상을 WeChat 친구와 공유하는 기능을 가질 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스냅챗의 기능이 모두 담겨 있다. 모멘트를 통해 친구들끼리 서로 정보를 공유하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기록이 더 편하게 바뀌었다. 2012년 5월에 선보인 Wechat 4.0 버전의 모멘트에는 사용자 개인의 앨범을 가지고 있으며, 지인들은 사진에 "좋아요"나 "댓글"의 기능을 추가하였다[16].

        개방형 SNS는 한국 뿐 아니라 중국에서도 개인의 상태가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때문에 개인정보 유출, 프라이버시의 취약성과 같은 잠재적인 문제점에 대한 우려와 스트레스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런 부정적 정서가 증가할수록 이용자들이 폐쇄형 서비스로 이동하려는 의지도 강해진다[11]. 그러나 SNS 피로감뿐만 아니라 왕설[17]은 SNS를 평가하는 관점에 따라 SNS를 회피하는 방식과 이동 의도는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는 이용자 개인의 특성, 미디어의 상대적 이점과 위험성, 그리고 SNS 이용특성 등의 다양한 차원에서도 SNS에 대한 평가와 회피, 이동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중국의 경우 Weibo와 WeChat은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로 대표되는 SNS 플랫폼으로 중국 SNS 사용자 중 46 %가 양자를 동시에 사용하고 있다. 이런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서비스 병행 이용 행위를 기존 연구들에서 많이 언급하였지만 실제로 깊이 고찰을 시도한 연구는 아직 미비하다.

      

      
        2-2 SNS 피로감
        SNS에 대해 가장 빈번하게 언급되는 문제는 이용 과정 중에 발생하는 피로감이다. 피로감의 대표적인 세부 요인으로서 지적되는 개인정보 유출과 같은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는 서비스 이용자의 불안감을 느끼게 할 뿐만 아니라 서비스 전환이나 이용 중단으로 유도하는 선행요인으로 알려져 있다[17].

        2000년 후반부터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피로감 (social network fatigue)이라는 개념이 제시되기 시작했다[18]. 일반적으로 SNS 피로감이라는 것은 사회적 인맥관계 형성 및 유지, 대량 정보 처리, 원치 않는 관계 연결 등 SNS상의 활동을 위해 시간과 인지적 노력을 지나치게 투자하게 하거나 일상생활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케 하는 것으로 SNS에 대한 부정적 인식 혹은 부담감과 심리적 불편함 등을 설명하는 개념으로 종종 ‘SNS 스트레스’, ‘소셜 네트워크 피로’ 등의 용어와 의미로 혼용되어 사용되고 있다.

        SNS피로감에 대해서 김경달 등[19]은 SNS 이용 동기와 목적, 그리고 SNS 이용 특성에 따른 사용자 피로감과 유발 요인을 개별적으로 살펴보면서 SNS 피로감은 SNS를 통해 개인이 온라인상으로 지속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에서 느끼게 되는 불편함이나 부담감의 정도로 정의한다. Yamakami[20]는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개인이 스스로 조절하지 못하는 정신적인 괴로움 상태로 정의하고 있다.

        국내 연구들은 해당 개념을 ‘피로감’의 테두리 내에서 ‘정보과부하’, ‘프라이버시’, ‘기회비용’, ‘평판인식’[19] 및 ‘정보 프라이버시 위험’, ‘상호작용성’, ‘도전감’, ‘숙련도’[21] 등 피로감을 유발하는 요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SNS 피로감을 ‘SNS 이용자가 SNS상에서 타인과 상호작용하면서 느끼는 부담감이나 불편함’[19][22]으로 정의하고자 한다. SNS 피로감에 대한 연구는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많지 않아 여러 연구 및 논의들을 종합해 김경달[18] 연구에서 제시한 정보 과부하에 대한 부담을 포함하여, 프라이버시 (개인 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기회비용 측면의 고려,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는 평판인식의 측면, 다시 말해 정보과부하, 프라이버시 노출, 기회비용 인식, 그리고 평판인식 네 가지 피로감 요인으로 나누어 본 연구를 진행했다.

        
          1) 정보 과부하
          정보과부하(Information Overload)는 SNS를 통해 쏟아지는 정보의 양이 개인이 통제할 수 있는 수준 이상으로 증가하여 심리적 부담감을 느끼는 정도를 의미한다[19][23]. SNS 상에 폭발적으로 유통되고 있는 다양하고 새로운 콘텐츠 생산이 더욱 더 가속화되고 있으며 이용자들은 무선별적 사용과 수용으로 인해 부담을 느끼게 된다. 또한 활발한 상호작용으로 인해 SNS 이용자가 관리해야 할 대인 네트워크도 복잡해져 이에 대한 우려감을 갖게 된다. 김경달 등[19]은 방대한 정보량이 SNS 이용자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주요 요인으로 특히 특정한 정보 획득 동기를 가지고 SNS를 이용하게 되는 이용자에게는 피로감이 더 강하게 느껴질 수 있다고 주장한다. 특히, 모바일 기기가 시공간의 제약을 극복할 수 있고 자유로운 정보공유가 빈번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과부하로 이한 SNS 이용자의 스트레스나 부담감이 커질 가능성이 높고 이런 부담감은 SNS 이용저하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4].

          또, 김경달 등[19]은 서로 공유할 수 있는 공통분모가 적은 서로 다른 집단 이용자들 간에 불필요한 정보의 공유나 같은 정보가 반복적으로 과잉 유통되는 경우도 피로감을 부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 프라이버시 노출
          컴퓨터 매개 커뮤니케이션(CMC)을 기반으로 하는 온라인 공간에서의 활발한 사회적 상호작용은 프라이버시 같은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이용자들은 페이스북, 트위터 등에서 사진이나 프로필 같은 개인적인 정보들을 적극적으로 공유하는 동시에 스스로 자신의 정보를 통제하고 보호해야 된다는 인식이 커지게 되었다. 개인정보에 대한 불안은 자발적으로 공유하지 않은 특정한 정보가 예상치 못한 채널을 통해 특정한 수위를 넘어서거나, 타인이 자신의 정보를 역추적 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한 염려로 설명할 수 있다[19]. SNS에서 공개적으로 올리는 게시물뿐만 아니라 개인적 계정에 포함된 개인적 관계망 정보 자체도 프라이버시라는 개념적 범주의 일부라고 할 수 있으며 무의식적으로 SNS 계정을 통해 무의식적으로 신상 정보나 관계 정보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많이 기울여야 하는 시간과 노력이 또 하나 피로감을 나타나게 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19]. 또한 사람들이 자신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려고 온라인 공간에 올리는 타인의 사진, 일상기록 등에서도 프라이버시에 대한 피로감이 나타날 수 있다. 김명수·이동주[21]는 정보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디지털 피로감에 가장 많은 영향을 미쳤으며, 더 나아가 이용을 저해한다고 주장한다.

        

        
          3) 기회비용 인식
          SNS를 통해 기대되는 혜택과 더불어 지불해야 할 비용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시간에 대한 부담도 피로감의 한 측면으로 볼 수 있다[19]. 기회비용이란 어떤 일로 인해 다른 일을 할 기회를 포기해야 되는데 선택하지 않은 일들 중 가장 최선책의 가치를 의미한다. 바꿔서 말하면, 개인이 어떤 활동을 하는 데에 있어서 발생하는 보상과 혜택에 비교하는 비용부담이 있어서 그 비용에 대한 고려(concerns about costs and rewards)가 기회비용에 대한 인식이라고 할 수 있다[19]. 기회비용은 사회 교환 이론(social exchange theory)으로부터 유래된 개념으로 사회심리학 분야에서 중요한 이론으로 Homans 등[25] 학자들에 의해 구성되고 발전되었다. 인간의 사회적 생활에서 개인들의 욕구는 종종 타인을 통해 만족감을 획득한다. 이때 개인들은 비용을 지불하는 교환과정을 거치게 된다 이런 교환 행동을 선택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이성적 고려를 하는데 이는 인간이 행동 동기에서 이익의 극대화를 지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이론은 사회적 관계 사이에서 교환되는 보상(reward)과 비용/부담(cost)을 강조한다. 여기서 보상이라는 것은 구체적 또는 추상적 보상으로 구분된다. 구체적 보상은 물질적 또는 유형적이며, 추상적 보상은 보이지 않는 사회적이며 긍정적인 판단 등과 같은 것이 포함된다.

          이런 비용과 보상 관점에 착안하여 SNS와 이용자의 관계를 살펴보면 이용자들이 SNS를 사용하는 과정에도 계속적으로 이해관계를 따져 행동의 가치 여부에 따라 지속 이용 의도를 결정한다고 볼 수 있다. 행동에 대한 결과가 개인에게 크면 클수록 개인이 그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높은 반면에 SNS 이용시간이 늘어나면서 다른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거나 다른 중요한 일들을 포기해야한다면 SNS를 이용하는 데에 지불해야 하는 기회비용을 다시 생각하고 다른 최적의 선택을 고려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4) 평판인식
          평판인식(Reputation Perception)은 SNS 사용자들이 SNS에 올린 메시지나 콘텐츠에 대한 타인들의 반응이나 타인들에게 보여지는 자신의 이미지에 대해 과도하게 집착하는 정도를 나타낸다[26]. 평판인식은 남의 시선을 의식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가에 대해 지나치게 인식하고 잡착하게 되는 피로감을 말하며, 인간의 커뮤니케이션 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피로감 요인이라고 볼 수 있다[27].

          면대면 커뮤니케이션 경우에 개인적 정보를 드러내고 상호작용을 하는 과정 중에 계속 타인들의 평가를 받게 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야기되는 부담감이 대인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지불해야 하는 비용이라고도 할 수 있다[28]. SNS는 매체가 가지고 있는 상호작용 특성으로 이용자들로 하여금 면대면 같은 실재감을 느끼게 하고 이용자들은 글을 쓸 때나 사진을 올릴 때 다른 사람들이 게시물을 통해 자신에 대해 형성될 평가를 걱정하고 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는 평판근심을 불러온다. 예를 들어, SNS를 통해 어떠한 글을 게재했을 때 글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평가할까 봐 혹은 글에 대해서 무시를 할까봐 걱정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29]. SNS 상에 형성된 높은 밀도의 관계망과 빠르게 확산되는 정보의 특성 상 이용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평판에 대해 과도하게 신경을 쓰거나 평판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을 느끼게 할 수 있으며,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다. 이것은 SNS가 사람들과의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자신에 관한 모든 반응과 평가들이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공유되기 때문에 이용자들이 자신의 평판에 대해 의식하고 좋게 관리하려는 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19],[30].

          한편, 평판인식 요인은 SNS 이용자의 ‘자기표현’ 동기와도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SNS 이용자들이 평판인식을 갖고 SNS에서 자기표현을 하며 또 자신이 올린 게시물에 대한 타인의 평가와 반응에 민감해하기도 한다[18]. 이러한 성향은 타인의 평판에 따라 이용자가 SNS에 게시물을 통한 지속적인 자기표현 의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 평판에 대한 인식과 집착은 SNS 이용의 피로감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미디어 이용자의 개방형 혹은 폐쇄형 SNS 이용 및 이동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SNS 서비스 유형 전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를 살펴보면, 개방형 SNS 서비스가 가지고 있는 부정적 특성과 폐쇄형 서비스의 긍정적인 특성 등 서비스 특성이나 상황적 요인에 초점을 맞추어 SNS 피로감을 설명하는 경우가 많다.

          선행연구의 결과를 감안한다면, SNS 피로감과 SNS 이동의도의 관계를 알아보고 피로감이 이동의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밝히는 실증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두 번째 단계의 주요 연구목적을 위해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안한 피로감 세부 요인들을 토대로 이러한 요인들과 SNS 이동행위 간의 관계에 대해 알아보고, 각 서비스 유형의 이용자들의 SNS에서의 자기표현 활동이 어떠한지를 더불어 검증하고자 한다.

        

      

      
        2-3 SNS 이동에 대한 개념화
        마케팅 분야에서는 서비스 제공업자 입장에서 고객유지를 위해 현재 사용하는 제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서비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행동에 대해 살펴보기도 한다. 정보기술 영역에서도 이용자 이동 행위나 지속적 사용 행위에 대한 연구들이 다수 존재한다. 예를 들어 두 개 장소 간에 개인의 이동을 의미하는 이주(migration)의 개념을 설명하는 Push-Pull-Mooring(PPM) 모형으로 인간의 문화 지리학적인 이동의 개념을 적용해서 소비자의 온라인 서비스 전환행동(Switching Behavior)에 대해 살펴보기도 했다[31],[32],[33]. 즉 사용 중인 서비스(본래의 거주지)에 대해 밀어내는 푸쉬 효과와 대안 SNS(새로운 목적지)에 대해 끌어당기는 풀 효과, 이동을 촉진하거나 방해하는 무어링 효과(상황적 요인들)와 그들 간의 상호작용이 이동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Cheng 등[34]도 비슷한 이론적 틀을 적용하여 SNS를 대상으로 사이버 이주(Cyber migration)를 설명하였다. Hou 등[35]은 역시 이주 이론(Push-Pull migratory)을 도입함으로써 SNS의 풀 효과가 푸쉬 효과보다 이용자들의 전환행위에 더 많이 영향을 미친다는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반드시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로 대체되는 것이 아닌 기존 제품을 통해 충족되지 못하는 이용자의 욕구들이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를 통해 충족되는 보완적 전환행동을 보이기도 한다[36]. 선행연구를 보면, 전환행동이란 기존 사용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행동 뿐 아니라 다른 다양한 서비스를 보완하여 동시에 이용하는 것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37].

        다양한 이용자들에 눈높이에 맞춰 만들어진 SNS 등장에 따라 이용자가 선택할 폭은 넓어지고 특정한 목적과 욕구에 따라 대안적으로 다른 SNS를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 이용자들은 기존 미디어 이용을 중단하고 자신에게 더 적절한 새로운 미디어로 채택하기도 하고 [38],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다양한 미디어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병행하여 사용함으로써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키기도 한다[17]. 다양한 미디어가 존재하고 손쉽게 다른 미디어로 이동할 수 있는 상황에서 어느 특정한 욕구가 충족되지 않는 경우, 또는 이용자의 피로감 등과 같은 부정적 인지가 발생하는 SNS를 회피하거나 다른 SNS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진다고 할 수 있다[29],[39].

      

      
        2-4 자기표현
        자기표현이란 타인을 대상으로 자신을 표현함으로써 타인 앞에서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이미지를 형성하게 하고, 부정적인 이미지에 대한 인식을 최소화하기 위한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40]. 사회적 관계를 통해서 구성되고 인식하게 되는 개인에게 있어서 자기표현의 커뮤니케이션은 개인의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는 본질적 과정이기도 하다[41].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자기표현과 비슷한 개념들로 '이미지 표현'[42], '정체성 표현'[8], ‘자기노출’, ‘자기개방’[43] 등을 들 수 있다. 고프먼[40]은 사회적 상호작용에서 형성된 자아를 상연된 공연의 산물로 간주하였다. 그는 ‘진정한 인간적인 자아’(all too human self), ‘사회화된 자아’(socialized self) 및 ‘공연자로서의 자아’(self as performer), ‘배역으로서의 자아’(self as character)에 대한 논의를 통해 자아의 이중적 속성에 대한 관점을 제시하였다. ‘공연자로서의 자아’가 ‘비사회화된 자아’가 되며 ‘배역으로서의 자아’는 ‘사회화된 자아’로서 자신의 원래 있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연기와 같은 행위를 통해 자신의 이미지를 포장하거나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으로 표현하고자 하는 것이다[44]. 이러한 관점에서 자기표현 행위는 ‘사회화된 자아’와 ‘사회화되지 않은 자아’가 서로 다른 차원으로 나타날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Rifkin[45]은 이중적 자아에 따른 각기 다른 자기표현 행위의 특성을 구체화하였다. 그에 따르면, 사회화된 자아는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을 통해 드러난다고 보는데, 다양한 사회적 관계 속에 존재하는 개인은 평판 유지나 인맥 관리 등 도구적 차원에서 타인으로 하여금 자신의 긍정적인 사회적 인상을 형성하고자 여러 인상관리 전략들을 통해 자기 정체성을 꾸미는 이미지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이다. 반면, 사회화되지 않은 자아가 나타내는 자기표현은 자신의 느낌과 감정 등을 솔직하고 진정성 있게 표출하고 자기의 내면을 타인에게 보여주는 ‘자아추구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45].

        이중적 자아와 그에 따른 자기표현들은 온라인 공간에서도 마찬가지로 드러나고 있다[44]. 우선 가상공간에서 바람직한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거나 우월한 자신의 가치를 만들어내고자 개인의 바람직한 이미지를 부각시키거나 성취를 과시하는 등 선별적인 표현 행위들이 SNS에서 흔히 관찰된다[46]. 뿐만 아니라 SNS에서 자아의 긍정적 이미지를 보호하기 위해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를 회피하거나 생략하는 행동들이 인상관리적 표현방식으로 간주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심리학, 경영학 등 여러 분야에서 SNS상의 자기표현 관련 연구들은 대부분 인상관리적 측면에 초점을 맞춰왔다. 그러나 SNS상에 사회화되지 않은 자아추구적 자기표현도 간과할 수 없는 표현 형태임을 종종 찾아볼 수 있다[46]. 또한 Stern[47]은 사람들이 오프라인에서 쉽게 내면을 드러내지 않는 경우와 달리 생각과 감정들을 그대로 표현함으로써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사적 공간에서 진정한 자아를 드러내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블로그와 같은 온라인 사적 공간에서 이용자들이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정직하고 솔직하게 타인들에게 자발적으로 노출하는 것은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다[47].

        한편, 자기표현이 상황적 맥락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예상되는 상황적 변인에 주목한 연구들도 있다[48]. 예컨대 Gilbert[49]는 노출 대상 인물과 노출 화제가 자기노출 행위에 있어서 중요한 상황적 맥락이 된다고 생각했으며 양자가 상호작용을 통해 자기노출 행위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이 점을 착안해서 상황적 맥락이 다른 개방적 SNS 공간과 폐쇄적 SNS 공간은 이용자들의 자기표현에 있어서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과 가능성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논의를 종합하여 본 연구에서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의 개념은 ‘자신의 정체성을 탐색하고 진정한 자아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생각을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으로 정의할 수 있다[50]. 그리고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은 고프만[40]의 이론에 근거하여, 관객(SNS 방문자, 타인)을 분명히 인식하고 타인에게 형성될 자신의 인상을 고려하여 의도적으로 바람직한 자아 이미지로 연출 또는 표출하는 표현으로 정의하고자 한다[50].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글쓰기 등 특정 표현양식으로 한정하지 않고 문자, 사진, 동영상 등 모든 SNS에서 게시물을 통한 자기표현 형태를 포함하여 탐색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모든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SNS 피로감(정보 과부하, 프라이버시, 기회비용 인식, 평판인식)이 이용자들로 하여금 어떻게 SNS를 이용하며 자기표현 활동(자아추구적, 인상관리적)은 어떠한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문제 및 연구문제
      
        3-1 연구문제
        본 연구에서는 프라이버시 노출, 평판인식, 정보과부하, 기회비용 인식과 같은 SNS 피로감 요인들이 중국 SNS 환경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보고, 이러한 SNS 피로감은 SNS 공간에서 자기표현에 있어 이용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또 이용자들에게 개방형 SNS(웨이보)와 폐쇄형 SNS(WeChat 모멘트) 간의 이동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지를 관찰하며, 그 다음에 이동 여부에 따른 다른 이용 유형의 이용자의 자기표현은 SNS 피로감에서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밝혀내고자 한다.

        연구문제1: SNS 피로감으로 인한 개방형과 폐쇄형 간에 이동이 있는가?연구문제2. SNS 피로감은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2-1) SNS 피로감은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2-2) SNS 피로감은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3. SNS 피로감은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3-1) SNS 피로감은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3-2) SNS 피로감은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4. SNS 피로감은 병행형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4-1) SNS 피로감은 병행형 이용자의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연구문제4-2) SNS 피로감은 병행형 이용자의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3-2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중국의 개방형 SNS를 대표하는 서비스 유형으로서의 Weibo, 폐쇄형 SNS를 대표하는 서비스 유형으로서의 WeChat을 연구대상으로 삼고 20대 대학생 이용자의 표본을 선정하고자 했다. 본 연구의 모집단은 Weibo나 WeChat을 직접 운영하는 20대 대학생 중에 Weibo나 WeChat 계정을 개설하여 운영한 지 최소 3개월 이상, 매월 최소 1건 이상의 포스팅(글, 사진, 스크랩 등을 Weibo나 WeChat에 올리는 것)을 하는 사람으로 대상으로 한정했다. 그 이유는 연구의 목적이 온라인에서 SNS 피로감이 이용자가 적극적으로 자기표현을 하는 것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함으로 최소한의 게시물 활동이 있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본 연구는 편의표집 방법을 이용하여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자의 2017년도 석사학위논문에 사용된 기존 분석자료(314명)를 함께 이용하고자 했기 때문에 중국 포털업체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2020년 5월 16일부터 2020년 5월 29일까지 추가적인 2차 온라인 설문을 실시했으며, 총 477명의 추가 설문자료를 얻었다. 2차 조사에서는 연구대상 조건에 맞지 않는 25명을 제외하고 452명을 표본으로 선정하였다. 독립표본 t 테스트를 통해 검증함으로써 추가한 2차 분석자료와 기존의 분석자료 간에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정보과부하:F=.220, p=.640; 프라이버시 유출:F=2.391,p=.122; 기회비용 인식:F=2.015, p=.156; 평판인식:F=.110,p=.740; 자아추구적 자기표현:F=.176, p=.675; 인상관리적 자기표현:F=.996, p=.319)을 확인하고 기존 분석자료 합산하여 연구를 진행하기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종적으로 총 766명의 응답자료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응답자 766명 중에 남자는 315명으로 41.1%, 여자는 451명으로 58.9%를 차지하여 여자가 남자보다 많았다. 전체 응답자의 SNS 사용시간은 SNS를 개설하여 실제로 운영한 총 기간(개월), 월 평균 포스팅 개수, 하루 평균 SNS 이용 회수를 조사하였다. SNS 사용기간은 4-6년 가장 많았고, 2-4년, 4-6년, 6-8년, 8년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하루 평균 SNS를 이용하는 시간은 1-3회라고 응답한 수가 가장 많았고 4-6회, 7-9회, 1회 이하, 10회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월 평균 포스팅 개수는 최소 1 개에서 최대 35 개, 평균값은 4.6개였다. 응답자의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SNS 이용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Division
                	Frequency
                	Proportion
(%)
              

            
            
              	Gender
              	Male
              	315
              	41.1
            

            
              	Female
              	451
              	58.9
            

            
              	Total
              	766
              	100.0
            

            
              	SNS using period
              	2-4 years
              	221
              	28.8
            

            
              	4-6 years
              	380
              	49.6
            

            
              	6-8 years
              	126
              	16.5
            

            
              	More than 8 years
              	39
              	5.1
            

            
              	Frequency of SNS use per day
              	Less than once
              	104
              	13.6
            

            
              	1-3 times
              	293
              	38.2
            

            
              	4-6 times
              	184
              	24.1
            

            
              	7-9 times
              	154
              	20.1
            

            
              	10 times or more
              	31
              	4
            

            
              	Average number of posts per month
              	Mean
              	4.6
              	
            

          

          

        

        
          2) 측정도구
          (1) SNS 피로감의 측정

          정보과부하에 대한 부담, 개인정보 노출에 대한 우려, 기회비용 측면의 고려, 그리고 자신의 평판에 대해 걱정하는 평핀인식의 측면 등을 측정하기 위해 김경달 등[19]과 박현선, 김상현[11]의 연구에서 제시한 측정항목을 SNS 피로감의 네 가지 하위 차원을 적용하여 항목을 구성하고 측정하였다. 총 16가지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2) 이동 행동의 측정

          주로 사용하고 있던 SNS를 개방형 SNS에서 폐쇄형 SNS로 이동하여 이용하게 되거나 폐쇄형 SNS에서 개방형 SNS로 전환하여 이용하게 되는 행위를 측정하기 위해 박현선, 감상현[11]의 연구에서 제시한 문항을 참고하고 수정하여 단일문항으로 질문하였다.

          (3) 자기표현의 측정

          이용자가 SNS에서 자신을 솔직하고 그대로 드러내는 표현 및 타인에게 형성될 자신의 이미지를 고려하여 선별적으로 하는 표현을 측정하기 위해 장현미[46], 최미경·나은영[50]의 연구에서 제시된 측정항목을 수정하고 총 17가지 문항의 5점 리커트 척도로 질문하였다(1점 “전혀 그렇지 않다”부터 5점 “매우 그렇다”까지).

        

        
          3) 측정도구에 대한 신뢰성 및 타당성 검증
          본 연구에서는 연구문제의 본격적 검증에 앞서 척도 순화 과정으로 SNS 피로감 변인 (정보과부하, 프라이버시 노출, 기회비용 인식, 평판인식)과 자기표현 변인 (자아추구적 자기표현,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의 신뢰성과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였다. 자료의 적합도를 검정하기 위하여, χ²/df, RMR RMSEA GFI AGFI NFI TLI CFI 값을 사용하였다. 각 지수의 검증 기준은 χ²/df의 값은 2보다 작고 GFI, AGFI, NFI, TLI, CFI, TLI와 CFI의 값은 0.9 이상이면 적합하며[51],[52],[53], RMR 0.05보다 작으면 수용 가능한 수준으로 보고 있다[54]. RMSEA는 0.08보다 작은 경우, 수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55].

          본 연구의 구체적인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2]). SNS 피로감 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정보과부하 2개 문항, 프라이버시 노출 5개 문항, 기회비용 인식 2개 문항, 평판인식 4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하위변인들의 집중타당도는 제시한 바와 같이 모든 잠재변인들의 AVE 값이 0.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모든 잠재변인들의 Cronbach’s α가 0.7 이상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2]).자기표현 변인의 확인적 요인분석 결과, 자아추구적 자기표현 6개 문항,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7개 문항이 최종 분석에 활용되었다. 각 하위변인들의 집중타당도는 역시 모든 잠재변인들의 AVE 값이 0.5 이상으로 집중타당성을 갖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Table 2.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of SNS Fatigue Measure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AVE
                	Cronbach's 
α
              

            
            
              	Information overload
              	IO1
              	0.725
              	.548
              	.721
            

            
              	IO2
              	0.672
            

            
              	IO3
              	0.815
            

            
              	IO4
              	0.741
            

            
              	IO5
              	Removed item
            

            
              	Privacy
              	PR1
              	0.946
              	.579
              	.817
            

            
              	PR2
              	0.831
            

            
              	PR3
              	0.504
            

            
              	PR4
              	0.687
            

            
              	PR5
              	0.764
            

            
              	Opportunity cost
              	OC1
              	0.633
              	.515
              	.706
            

            
              	OC2
              	0.708
            

            
              	OC3
              	0.802
            

            
              	OC4
              	Removed item
            

            
              	Reputation
              	RE1
              	0.799
              	.577
              	.819
            

            
              	RE2
              	0.516
            

            
              	RE3
              	0.764
            

            
              	RE4
              	0.905
            

            
              	χ²=128.584, df=51, p=0.000, χ²/df=2.521, GFI=0.961, TLI=0.931, CFI=0.955, AIC=208.584, RMSEA=0.058
            

          

          

          모든 잠재변인들의 Cronbach’s α가 0.7 이상으로 수용할 만한 신뢰성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표 3]).

          
            Table 3. 
				
            

            
              Reliability and Validity Analysis of Self-presentation Measures
            
            

          

          
            
              
                	Measurement
                	Standardized
Estimate
                	AVE
                	Cronbach's 
α
              

            
            
              	Self-presentation for self-fulfillment
              	SPSF 1
              	0.782
              	.545
              	.780
            

            
              	SPSF 2
              	0.734
            

            
              	SPSF 3
              	0.779
            

            
              	SPSF 4
              	0.805
            

            
              	SPSF 5
              	0.691
            

            
              	SPSF 6
              	0.674
            

            
              	SPSF 7
              	Removed item
            

            
              	SPSF 8
            

            
              	Self-presenta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SPIM 1
              	0.826
              	.578
              	.745
            

            
              	SPIM 2
              	0.757
            

            
              	SPIM 3
              	0.672
            

            
              	SPIM 4
              	0.779
            

            
              	SPIM 5
              	Removed item
            

            
              	SPIM 6
            

            
              	SPIM 7
            

            
              	SPIM 8
            

            
              	SPIM 9
            

            
              	χ²=249.830, df=92, p=0.000, χ²/df=2.716, GFI=0.940, TLI=0.908, CFI=0.938, AIC=371.830, RMSEA=0.062
            

          

          

          잠재요인들의 집중타당도를 확인한 후에 판별타당도 검증을 실시하였다. 잠재변인들 간의 상관계수 제곱값과 AVE를 비교하는 판별타당성 검증에서 SNS 피로감과 자기표현의 잠재변인들은 모두 기준에 충족한 것으로 나타나 판별타당성 확보되었다([표 4, 5]).

          
            Table 4.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f SNS Fatigue 
            
            

          

          
            
              
                	Latent variable
                	1 
                	2
                	3
                	4
              

            
            
              	1. Information overload
              	
                
                  .548
                
              
              	
              	
              	
            

            
              	2. Privacy
              	.318
              	
                
                  .579
                
              
              	
              	
            

            
              	3. Opportunity cost
              	.458
              	.384
              	
                
                  .515
                
              
              	
            

            
              	4. Reputation
              	.44
              	.382
              	.444
              	
                
                  .577
                
              
            

          

          
            
              Note. Numbers in a diagonal line are marked in bold italics. The number below the diagonal line is correlation between potential variables(must be less than the value of the diagonal numbers).
            

          

          

          
            Table 5. 
				
            

            
              Discriminant Validity Analysis of Self-presentation 
            
            

          

          
            
              
                	Latent variable
                	1
                	2
              

            
            
              	1. Self-presentation for self-fulfillment
              	
                
                  .545
                
              
              	
            

            
              	2. Self-presenta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44
              	
                
                  .578
                
              
            

          

          
            
              Note. Numbers in a diagonal line are marked in bold italics. The number below the diagonal line is correlation between potential variables(must be less than the value of the diagonal numbers).
            

          

          

        

      

    

    

  
    
      Ⅳ. 연구결과
      
        1) 개방형 SNS와 폐쇄형 SNS 간의 이동
        이용자가 SNS 상의 이동 행위를 알아보기 위해 단일문항으로 측정을 통해 4가지 이용자 유형을 관찰했다: 개방형 SNS로 이동하는 이용자, 폐쇄형 SNS로 이동하는 이용자, 개방형과 폐쇄형 병행 이용자. 이동하지 않는 이용자. SNS 피로감으로 인한 개방형과 폐쇄형 간의 이동이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독립표본 t-테스트와 이원 Logistic 회귀 분석을 실시했다.

        분석 결과, 이동하는 이용자와 이동하지 않는 이용자는 SNS 피로감에 있어서 기회비용 인식(t=-3.882, p=.00), 정보과부하(t=-3.168, p=.002), 프라이버시 노출(t=-3.250, p=.001), 평판인식(t=-4.02, p=.00)에 모두 통계적으로 차이를 보였으나 실제적으로 이용자의 이동 행위를 발생시킬 수 있는 SNS 피로감 요소는 정보과부하(B=.357, p=.031)와 평판인식(B=.292, p=.035)으로만 나타났다([표 6, 7]). 다시 말하면 정보과부하 변인이 한 단위당 올라갈수록 이동 행위가 발생하는 확률은1.429배로 증가하며 평판인식 변인은 한 단위당 올라갈수록 이동 행위가 발생하는 확률은1.339배로 증가한다.

        
          Table 6. 
				
          

          
            Independent Sample T-Test Results of SNS Fatigue of Users According to the Presence of Switching Behavior
          
          

        

        
          
            
              	Variable
              	M
              	SD
              	t
              	p
            

          
          
            	Information overload
            	With SB
            	2.964
            	.689
            	-3.882
            	.00***
          

          
            	Without SB
            	2.748
            	.562
          

          
            	Privacy
            	With SB
            	 3.50
            	.787
            	-3.168
            	.002**
          

          
            	Without SB
            	3.298
            	.71
          

          
            	Opportunity cost
            	With SB
            	2.915
            	 .706
            	-3.250
            	.001**
          

          
            	Without SB
            	 2.731
            	.555
          

          
            	Reputation
            	With SB
            	3.119
            	.763
            	-4.020
            	.00***
          

          
            	Without SB
            	2.87
            	.692
          

        

        
          
            *p<.05, **p<.01, ***p<.001.
          

          
            Note. SFSP = Self-Presentation for Self-Fulfillment, IMSP = Self-Presenta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Table 7. 
				
          

          
            Results of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of the Presence of Users' Switching Behavior Due to SNS Fatigue
          
          

        

        
          
            
              	Variable
              	B
              	S.E.
              	Wald
              	p
              	Exp
(B)
            

          
          
            	Information overload
            	.357
            	.165
            	4.671
            	.031*
            	1.429
          

          
            	Privacy
            	.112
            	.137
            	.673
            	.412
            	1.119
          

          
            	Opportunity cost
            	.18
            	.164
            	1.218
            	.27
            	1.198
          

          
            	Reputation
            	.292
            	.139
            	4.439
            	.035*
            	1.339
          

          
            	Constant
            	-3.352
            	.583
            	33.019
            	.000
            	.035
          

          
            	Hosmer & Lemeshow Test:p=0.779, predicted percentage correct=78.2.
          

        

        
          
            *p<.05, **p<.01, ***p<.001.
          

        

        

        즉, 정보과부하와 평판인식이 강할수록 이용자의 이동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SNS 피로감으로 인해 이용자가 개방형과 폐쇄형 SNS간에 이동 행위가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SNS 피로감이 각 종류별 SNS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미치는 영향
        다음 연구문제들은 앞의 Logistic 회귀분석 결과를 토대로 실제로 SNS 피로감이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자기표현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연구문제 2,3,4>를 분석하기 전에, 이동 행위 유무에 따른 각 이용자의 SNS 피로감이 자기표현 행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먼저 본 연구의 연구모형의 적합도를 검정하였으며, 대다수의 적합도 기준 값을 만족하여 모델을 수용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8].

        
          Table 8. 
				
          

          
            Model Fit Statistics for Users of Different Types
          
          

        

        
          
            
              	User type
              	x²/df
              	RMR
              	RMSEA
              	GFI 
              	AGFI
              	TLI
              	CFI
            

          
          
            	Switching to closed SNS
            	1.32
            	.064
            	.056
            	.916
            	.862
            	.905
            	.921
          

          
            	Switching to open SNS
            	1.349
            	.015
            	.081
            	.952
            	.901
            	.972
            	.983
          

          
            	Dual user
            	1.782
            	.029
            	.061
            	.978
            	.946
            	.938
            	.97
          

        

        

        [표 9]는 이동 유무에 따라 각 이용자별로 각각의 변인에 미치는 경로계수를 나타낸 것이다. 연구검증 결과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회비용 인식 요인이 자아추구적, 인상추구적 자기표현에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647 유의확률은 .013로, -.575 유의확률은 .01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즉 기회비용 인식이 강할수록 자아추구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 행동이 모두 위축된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판인식 요인이 자아추구적, 인상추구적 자기표현에 향하는 경로계수는 각각 .26 유의확률은 .027로, .409 유의확률은 .001로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자아추구적 자기표현과 프라이버시 노출 간의 경로계수는 .497, 유의확률은 .008로, 인상추구적 자기표현과 평판인식 간의 경로계수는 .57, 유의확률은 .004로, 이는 통계적으로 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또한 병행 이용자의 경우, 평판인식 요인이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에 향하는 경로계수는 .22 유의확률은 .033로, 인상추구적 자기표현에 향하는 경로계수는 .402 유의확률은 .001 이하로, 이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정적인 영향을 의미한다.

        
          Table 9. 
				
          

          
            Path Analysis for Users of Different Types
          
          

        

        
          
            
              	User type
              	Path 
              	Coefficient 
              	p
            

          
          
            	Switching to closed SNS
            	SFSP	←
            	Opportunity cost
            	-.647
            	.013*
          

          
            	Reputation
            	.26
            	.027*
          

          
            	IMSP	←
            	Opportunity cost
            	-.575
            	.01*
          

          
            	Reputation
            	.409
            	.001**
          

          
            	Switching to open SNS
            	SFSP ←
            	Privacy
            	.497
            	.008**
          

          
            	IMSP	←
            	Reputation
            	.57
            	.004**
          

          
            	Dual user
            	SFSP	←
            	Reputation
            	.22
            	.033*
          

          
            	IMSP	←
            	.402
            	.000***
          

        

        
          
            *p<.05, **p<.01, ***p<.001.
          

          
            Note. SFSP = Self-Presentation for Self-Fulfillment, IMSP = Self-Presentation for Impression Management.
          

        

        

      

    

    

  
    
      Ⅵ. 결론 및 논의
      본 연구는 이용자가 온라인에 상호작용하면서 갖게 되는 SNS 피로감 및 개방형 공간과 폐쇄형 공간 사이의 능동적인 이동 행위 간에 연관성을 갖는지 고찰함으로써 이러한 피로감으로 인한 이동 행위에 따라 분류된 이용자가 각 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데에 어떤 SNS 피로감이 영향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첫째, 본 연구는 WeChat을 폐쇄형 SNS, Weibo를 개방형 SNS로 선정하고 20대 중국 대학생 766명을 대상으로 SNS 피로감이 폐쇄형 공간과 개방형 공간 사이에 이용자 이동 행위를 발생시키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구체적으로 이동 행위가 있는 이용자가 비 이동 이용자에 비해 SNS 피로감 네 가지 구성차원인 정보과부하, 프라이버시 유출, 기회비용 인식, 평판인식에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지만 결과적으로 정보과부하 요인과 평판인식 요인만 이용자로 하여금 다른 SNS로 이동시키는 요인으로 밝혀졌다. 둘째, 폐쇄적 SNS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자기추구적 자기표현을 하는 데에 있어서 기회비용 인식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평판인식 요인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인상관리적 자기표현도 같은 결과를 나타냈다. 셋째, 개방적 공간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자가추구적 자기표현에 있어서는 프라이버시 노출 요인이 긍정적으로 유의미하게 작용하며,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서는 평판인식 요인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병행 이용자의 경우, 평판인식 요인이 자가추구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개방형 SNS인 Weibo와 폐쇄형 SNS WeChat 간 이동하는 이용자와 이동하지 않은 이용자가 SNS 피로감 네 가지 구성차원에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지만 정보과부하와 평판인식 요인만 이동 행위를 일으킨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과부하 요인이 이동 행위를 자극하는 원인은 Weibo와 WeChat의 플랫폼 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먼저 SNS는 오프라인에서의 모든 사회적 네트워크 안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하게 ‘친구’라고 분류한다[56]. 스트림(stream)에서의 콘텐츠도 무차별적으로 모든 친구에게 보여주는 것이다. 보이드[57]는 이러한 현상을 ‘봉괴된 맥락(collapsed contexts)’이라고 제시하며 경계가 무너진 맥락에 따른 정보과부하에서 비롯된 예상치 못한 문제로 이어진다고 설명하였다. 예를 들어, 특정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무척 흥미로운 정보와 이야기들이 또 다른 집단의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심을 끌지 못하며 의미가 없는 정보공해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평소 친분관계가 약하거나 서로 공유하고 있는 부분이 적을 때 이해 격차(gap of understanding)와 맥락이 결여된 정보공유(lack of significance)로 생기는 정보잡음도 같은 의미에서 파악할 수 있다[18]. 특히 WeChat의 경우에 강한 유대관계가 많이 포함된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가시적이고 계량화된 지인과 친구의 반응은 포스팅 내용의 추가된 부분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정보과부하 부담이 늘어갈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다음으로 피로감 구성요인인 평판인식이 폐쇄적 공간과 개방적 공간 간의 이동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평판인식을 강하게 느낄수록 이용자는 플랫폼을 전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관계기반이 핵심인 SNS 속성 및 SNS의 사회적 상호작용 특성에 비춰볼 때 예측할 수 있는 결과로 이해된다. 평판인식으로 인해 자기표현의 공간을 전환하는 이용자의 행동은 기존 연구[58]에서 발견한 이용자의 행위가 일치하다고 볼 수 있다. 이들이 기존의 네트워크 관계를 약화시킬 수 있는 콘텐츠 공유를 적극적으로 회피하고 좀 더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SNS 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이용자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이용자가 자신의 이미지를 약화시키지 않는 메시지로 제한하여 자기표현을 하고자 하는 욕구에서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59]. 더 나아가 이미지 손상의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면 현재 이용 중인 SNS 공간을 회피하고 이동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것이다[60]. 이동행위를 통해 적절한 맥락에서 표현함으로써 “맥락의 완벽성(context integrity)[61]”을 지키고자 하는 행위는 평판인식으로 인한 이동 이용자로 이해할 수 있다.

      둘째, 연구문제1의 결과에 따라 이용자들을 폐쇄형(WeChat)으로 이동하는 이용자, 개방형(Weibo)으로 이동하는 이용자, 병행 이용자 세 가지로 구분되었다. 먼저 폐쇄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경우, 기회비용 인식 요인이 자아추구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모두 유의미한 부정적인 영향이 확인되었고 평판인식 요인이 두 가지 자기표현에 모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발견했다. WeChat이 친구나 지인과 같은 주로 오프라인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구축된 폐쇄된 환경이기 때문에 이용자는 자신의 게시물의 관객을 어느 정도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객 대상의 예측이 가능하다. 따라서 이용자는 고정되고 일관성 있는 이미지를 유지하기 위해 자기표현의 내용을 자체검열(self-censorship)함으로써 최소한의 공통분모 전략을 시도하거나 자기의 온라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언어, 스타일 등을 선택한다고 볼 수 있다[62]. 이러한 특성은 특히 폐쇄형 SNS에서는 동일한 맥락에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진 관계로 잠재적인 관객조차 심리적 거리감이 낮고 오프라인에서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으로 볼 수 있다.

      페쇄형 SNS의 선별적인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의 경우, 다소간의 꾸밈이나 기만이 표현될 수 있는데 그러나 지인들 간 공유하는 관객의 존재로 인해 폐쇄적인 공간에서의 이러한 자기표현은 그다지 자유롭지 않으며 일종의 도전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리하는 과정에서 이용자가 겪는 신체적, 정신적인 부담과 시간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으며, 심지어 일정이 미루어지거나[63] 과잉불안증상 등 예상하지 못하는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64]. 특히 앞에 논의한 바와 같이 WeChat의 속성을 비춰 볼 때 개방적인 공간과 달리 상시 접속되어 있는 메시지 기능으로 인한 상호작용 가능성이 늘 존재하기 때문에 상시“대기 중(on call)”이라는 새로운 온라인 사회적 규범이 만들어진다[56]. 이러한 폐쇄형 SNS인 WeChat 안에서는 끊임없는 연결로 인한 갈등이 종종 집중을 방해하는 부작용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셈이다. 또한 좋은 평판과 인정을 못 받거나 심지어 공유하는 정보의 진실성과 적절성이 부족하면 개방적 SNS에 비해 쉽게 사회적 배척이나 반감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한편 평판인식 요인도 자아추구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모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SNS에서 관계의 실명성과 메시지의 공개성으로 평판인식 요인이 자기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를 쉽게 설명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은 SNS에 자기표현의 지속적 활동은 스스로 즐기기 위함이기도 하며 타인과의 상호작용을 기대하기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연구자들의 예측과 다소 상이했던 것은 평판인식 피로감이 증가됨에 따라 이용자의 자기표현이 더 많이 이루어진다는 점이다.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나 약한 유대관계를 바탕으로 구축된 개방적 공간과 달리 친구나 지인 기반의 폐쇄적인 WeChat은 친밀감과 소속감을 바탕으로 보다 긴밀하며 활발한 정체성 표현과 상호작용을 권장함으로써 서로 더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는 이용자끼리 형성된 온라인 사회적 규범이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셋째,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 경우, 피로감 구성차원인 프라이버시 노출이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에 유의미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했다. 개방형 SNS의 이용자가 자기표현에 프라이버시 노출 요인이 작용되는 것은 SNS 공간에서 이용자가 자신의 네트워크 구성(크기, 다양성 등)이 프라이버시 우려에 영향을 미치기[65] 때문인 것으로 여겨진다. Weibo의 경우, 플랫폼이 콘텐츠를 큐레이팅해 주는 과정에서 이용자 스스로 자신의 콘텐츠의 통제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오는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비해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은 개인이 자신의 내면을 그대로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프라이버시 노출에 우려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한 점은 예상과는 달리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가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우려가 많을수록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이 늘어난다는 연구결과가 나타났다. 이는 이용자가 프라이버시에 대한 걱정으로 인해 플랫폼의 사용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66], 이용자가 사용할 플랫폼 유형을 결정하게 되면 프라이버시 문제는 자기노출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선행 연구결과와 [66],[67] 일치하는 부분이다. 다시 말하면,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는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을 감수하며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킨다고 설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약한 유대관계 사이의 정보 추구와 관계유지를 권장하는 개방적인 Weibo로 이동하는 이용자에게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합리적이라고 판단된다. 개방형 SNS의 이용자에게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생기는 반면 네트워크의 크기와 다양성은 확장된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 연구[68],[66]에서 드러나듯 개방형 SNS를 이용하는 개인은 폐쇄형 SNS를 이용하는 개인보다 자기노출 경향이 더 높다는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개방형 SNS는 다양한 불특정 다수의 관객들에 의해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다양한 상호작용과 피드백의 기회도 늘어날 수 있으며, 감정이나 정서의 표현을 통해 관객들의 사회적 지지를 얻는 기회도 만들어 낼 수 있다. 이러한 점 때문에 개방형 SNS에서는 프라이버시 노출 위험이 증가하지만 자아추구적 자기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평판인식 요인도 개방형으로 이동하는 이용자의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트위터, 폐이스북과 같은 개방형 SNS에서는 많은 이용자들이 의식적으로 타인의 눈길과 주목을 얻고 유지하는 공간으로 삼기 때문에[61] 개방형 SNS에서는 스트림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비교하는 심리가 표출될 수 있다. 개방형 SNS에서는 계량화된 다양한 지표를 통해 자신과 타인들의 평가를 직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과 비교하는 스트레스를 받거나 긍정적 평판을 꾸준히 유지하기 위한 강박감이 발생 할수록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고 설명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병행 이용자의 경우 SNS 피로감 중에 평판인식 요인만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했던 두 가지 이용자와 마차가지로 평판이식 피로감이 병행 이용자의 자아추구적, 인상관리적 자기표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병행 이용자들은 자기표현을 하면서 사회적 또는 심리적으로 보다 가까운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다는 감정 상태를 유지하게 되어 더욱 솔직한 자기표현을 하는 것으로 보여진다[46]. 병행 이용자는 두 가지 유형의 SNS를 이용하면서 자신의 다양한 정체성을 확인하며 자기표현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수단으로 이용하는 유형으로 볼 수 있다. 병행이용자의 자기표현에 있어서 개방형과 폐쇄형 SNS 이용에 평판인식 요인이 모두 작용하는 원인은 각 SNS의 맥락과 규범에 맞추어 적절한 의제를 선택해야 함으로써 각 유형에 맞춘 의도적인 모습과 실제의 내면적인 모습 간에 균형을 맞추고자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다만 앞의 두 가지 SNS 이동자 유형에 비해 병행자들은 다른 유형의 SNS에서 능동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정체성을 구성함으로써 자기표현의 폭을 확장하며 네트워크의 강도와 범위도 확대시키고자 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병행자의 특성으로 평판인식 피로감은 자기표현 행동을 억제시키는 요인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다시 말해, 이동자들에 비해 병행자들은 이용하는 SNS 유형의 특정한 관객에 맞추어 적절한 맥락 안에서 자기표현을 구성하기 때문에 각 SNS유형의 정체성과 네트워크를 일관적으로 유지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를 진행하면서 드러난 몇 가지 제한점을 마지막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이용자의 피로감으로 인한 이동 행위를 알아보았지만 구체적인 피로감 요인에 따른 이동 방향을 명확히 규명하지는 못했다는 점이다.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점들이 보강하여 SNS의 피로감을 발생시키는 구체적인 요인들을 명확하게 규명하는 연구가 이루어져야한다고 본다. 둘째, 한국의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소셜미디어 자기표현과 SNS피로감 요인들을 추출하여 중국적 맥락(연구대상인 플랫폼, 이용자)에 적용시키는 것이 적절할지 의문을 갖고 시작한 연구였지만, 한국과 중국의 개방형 폐쇄형 SNS의 이용이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진행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에는 플랫폼의 유형과 이용에는 특정 기관의 영향력이 존재하는 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요인들이 연구결과에 미치는 영향 등은 간과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이다. 셋째, 연구결과를 통해 세 가지 SNS 이용 방식에 따른 이용자가 각 SNS 공간에서 자기표현을 하는 데에 느끼는 피로감이 다른 점을 볼 때, 각 플랫폼 자체가 이용자에게 야기하는 심리적 요인 등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용자 특성의 개인차, 이용자가 각 SNS를 통한 구체적 이용형태 등을 고려하지 못한 점도 연구의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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